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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자료 경찰청 건설교통부( : , )․

구 분
발생
건수

검거 피해상황 명( ) 보상금액
백만원( )

비고
건수 검거율 계 사망자 부상자

2001 19,367 16,600 85.7 27,121 549 26,572 27,136

2002 18,555 16,126 86.9 26,570 508 26,062 24,828

2003 18,440 14,428 78.2 27,507 472 27,035 28,566

2004 16,346 12,153 74.3 24,462 387 24,075 26,420

2005 14,653 10,744 73.3 22,719 370 22,349 26,188

2006.6 6,112 4,520 74.0 9,634 153 9,481 12,758

현행 뺑소니 수사는 목격자와 차량 유류품이 없을 경우 사실상 검거가 어려움- .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은 책임보험료 중 일정비율 을 징수- (3.4%)

하여 조성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임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 ( : 29 )

2. 뺑소니 방지 장치

특허청에서 검색한 결과 뺑소니 관련 특허 출원은 백여건이 넘었음 이 가운데는- , 1 .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법인 출원 특허도 상당수임, .

이번에 다수의 발명품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자 상기 특허출원에 대하여 법인들- ,

에 문의한 결과 도면상으로만 존재할 뿐 시제품이 준비되어 있거나 연구 중은 아니라, , ,

는 답변을 들었음.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번 실험 대상이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발명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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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대상

의 특종 놀라운 세상 에 방영- MBC [TV ! ] .

특허청 특허 등록 특허번호 제 호 특허권자 윤용길- ( 0381737 , )

도면 및 설명 특허출원원부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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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실험의 의의

차량 사고 발생 시 현장에 다수의 증거물을 비산시켜 결과적으로 뺑소니를 방지할- ,

수 있도록 하는 상기 장치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함.

5. 향후 진행 방향

뺑소니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현재 법안 초안 완료- -

뺑소니 방지장치에 대한 각종 기준 설정-

산업화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뺑소니 방지장치처럼 운전자나 제조회사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보행- , ,

자 및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많은 발명품들은 입법적 절차를 통한 의무화가 선행되

지 않는 한 현실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발굴과 검토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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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막는다

● 앵커： 뺑소니 교통사고는 목격자가 없으면 범행차량을 찾

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뺑소니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고현장에 반드시 증거가 남

도록 차량에 특수장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

습니다. 

임영서 기자입니다. 

● 기자： 시속 ５０ｋｍ의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가 ４３ｋｇ짜리 마네킹을 치는 실험

입니다. 

충돌 순간 차량 전면 부착된 작은 통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안에 있던 조그마한 구슬들

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진 구슬에는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있어 만약 뺑소니를 칠 경우 운전자

가 현장을 완벽히 수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고 차량의 흔적을 사후에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수장치는 현재 여러 형태로

개발이 진행중이며 특허만 ９개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아예 모든 차량에 이 같은 인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 그것이 어떤 장치든지간에 뺑소니를 방지하는 장치는 차

량에 부착해야 된다 그런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 기자： 하지만 모든 차량에 특수장치를 달도록 할 경우 운전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등의 적지 않은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１만 ４６００건이나 발생한 뺑소니 사고. 

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국회에서의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

목됩니다. 

ＭＢＣ뉴스 임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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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서 기자 yslim@imbc.com]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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